
익산시(시장 정헌율)와 (사)한글세계화문화
재단(총재 심의두)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경
익산시청 2층 시장실에서 한글세계화보급을
통해 익산시 발전에 상호 협력 도모하고자하
는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.
이번 협약으로 익산시와 (사)한글세계화재단

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, 한글을 중심으로
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 대한민국의
국위선양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자 한 것.
익산시는 한글의 보급·활용을 통해 (사)한

글세계화문화재단의 지역사회발전 및 세계화
를 위한 활동을 이끌고 (사)한글세계화문화재
단은 회원들의 한글세계화운동을 통해 익산시
의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의‘간판 한글화’
와 한글을 중심한 인재육성에 협력한다.
또한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

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별도 협의해 정한다.
한글세계화재단은 현재 50주년을 맞아 전 세

계에 20여만의 회원이 가입돼 한글의 세계화를
하기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.

심의두 총재는“지금 지구촌의 심장부 뉴욕
금강산 회관에서 한글의 꽃이 핀다”며“47년
전 69년도에 뉴욕 리퍼풀 고등학교에서 한글이
50년 뒤에는 세계어가 반드시 된다고 선언했고
본인은 예언가에서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
한글보다 더 우수한 문자가 없기에 한글이 세
계어가 될 수 밖 에 없다고 강조한바 있다. 그
리고 47년 전에도 미국 뉴욕에서 미학자들 6명
과 한글이 좋으냐? 영어가 좋으냐? 토론대회를
한적도 있다. 주어진 시간은 각자 10분이었지
만 통역이 있어 앞에서 6명이 말하는데 만 120
분이 걸렸다. 그분들 주장은 거의 다 영어는
필기체, 활자체, 소문자, 대문자로 되어 있고
고유명사나 대명사 등은 대문자로 쓴다는 장
점이 있다고 주장했으나. 반면에 앞으로의 사
회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스피드시대가 되어
가는 데 그럴 필요가 없다”고 말했다.
심 총재는“예를 들자면 발음에서 영어는 A

자를 써놓고 에이·어·아·오 등 4가지 이상
을 발음하지만 한글은‘아’면‘아’이상도 이

하도 필요없고‘아’로 똑 떨어지고 쓰기에서도
한글은‘오’면‘오’로 끝나는데 영어는 필기체
활자체 정자 초서로 되어 있어 4배가 늦다. 도
합 8배가 늦으면 어떻게 한글을 따라 오겠느
냐? 고 하자 미국 학자들도 박수를 쳤다”고 한
글의 우수성을 강조했다.
한편, 한글세계화문화재단은 전 세계인이 한

국에 조공을 바친다는 의미를 갖고 한글세계
화로 한국을 일등국가로 만들어 새 역사를 창
조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.
재단은 ▲우수한 한글로 한국의 혼과 다문화

인들에게 한글무료교육을 통해 한글을 전 세
계로 전파 ▲국내의 간판부터 우리의 자존심
을 걸고 한글로 교체 ▲목적을 달성하기 위해
내 지역은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전국적으
로 조직 ▲상호정보교환으로 우수한 상품을 개
발하고 전 세계인이 공유, 더불어 사는 밝은
세상 조성 ▲건강교육으로 120세까지 장수하
며,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
열기 ▲전 회원이 애국자란 사명감으로 회비를
납부해 외국인이 한글을 배우러 찾아오는 한글
국제학교를 설립 ▲100만명 가입목표로 달려가
너와 나 하나되어 한사모(한국과 한글사랑모
임)에 가입해 일등국가 만들기 등 의 실천방향
을 설정하고 경주해 나가면 1등 국가가 만들어
지고 한글이 세계 공통어가 될것이라고 확신하
고 있다. /익산=장양원 기자

‘한글세계화’심의두한글세계화재단총재, 익산시와‘맞손’ 16기획
2019년 6월 3일 월요일

지역사회간판한글화

한글중심인재키운다

▶▶심의두총재Profile◀◀

•1935년-완주군태생

•1964년-전북대학교법학과졸업

•1964년-화산중등학원인가

•1967년-화산고등공민학교인가교장

•1969년-한글세계화본부창설총재

•1969년-화산중학교설립인가교장

•2016년-대전예지중고교장취임

•2016년-이탈리아가스파레스폰티니국립음악원

명예예술경영학박사

•2018년-(사)한글세계화문화재단승인이사장

•현재-완주자율화산중학교이사장

(사)한글세계화문화재단총재

심의두총재가말하는

한글세계화의당위성

“앞으로사회가복잡해짐에따라

영어처럼활자체등쓰지않게돼

목소리대로표현하는것이장점”


